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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 청년 토크 콘서트, 애인(愛仁) 이야기 나눠

- 29일 ‘제3회 인천 청년의 날’기념 -

- 유정복 시장 “청년들의 희망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할 것”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지난 29일 저녁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

‘2030 청년 토크 콘서트’를 개최 지역 청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

나눴다고 밝혔다.

지난 17일 송도‘제3회 인천 청년의 날’기념식 개최 이후, 그 연장

선으로 마련된 이 행사는 ‘인천 사랑과 청년, 그리고 정책’이라는 

새로운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행사 1부는 ‘인천을 사랑하는 청년 이야기’라는 주제로 꾸며졌다. 

이 시간에는 인천시장과 개항장 프로젝트의 이창길 대표, 강화 청풍

의 유명상 대표를 초대해 인천이 가진 훌륭한 자원을 토대로 청년이 

인천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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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정복 시장은 “청년이 희망을 가져야 그 지역에 미래가 있는 만큼 

청년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정책적,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

겠다”고 강조하며, “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인

천시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실현하겠다”고 밝혔다. 

이어, 행사 2부에서는 ‘인천 청년정책’을 주제로 인천 청년 네트워

크 오승연 위원장과 한국인으로 귀화한 터키 출신 알파고시나씨를 초

대해 정책 추진의 어려움, 외국 청년과 한국 청년의 다른 점 등에 대

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. 특히, 알파고시나씨는 “한국의 청년들은 

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. 인천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

해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관련 산

업을 창출했으면 좋겠다”고 조언했다.

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가진 강점을 얘기하며, “인천은 바다

를 끼고 항만과 공항, 국제도시 등의 이점을 갖춘 도시다. 그래서 청

년들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도록 ‘청진기’프로젝트를 준

비했다”며 “청년들에게 1억 원씩 주고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으로 

가 농업,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

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 

이날 행사는 청년 성악가의 감동적인 무대를 시작으로 남동구 청년일

자리사업 ‘푸를나이 잡콘’소속 밴드의 어쿠스틱 공연을 끝으로 토

크쇼와 공연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다함께 귀여운 퍼포먼스로 마무리

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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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정복 인천시장은 “인천 청년들이 모여서 인천 사랑(愛仁)이라는 주

제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, 인천이 가진 자원과 미래의 청년

정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져서 

기쁘다”며, “앞으로도 청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도시, 나아가 청년

이 살고 싶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인천만의 청년정책을 만들고 추진

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의지를 밝혔다.

※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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